
밤
낮 없는 무더위가 사람들을 지치게 한

다. 한편에서는 독거노인들이 무더위

속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고, 한편에서

는 냉방병에 시달리는 환자들로 병원이 북적인다.

우리시대여름의두얼굴이다.

무더위와 바쁜 일상에 시달리던 8월 1일, 전북 장

수 극락사를 찾았다. 서울에서 세 시간 가량 달려서

도착한극락사는허름한시골집의모습을하고있었

다. 곧 쓰러질 듯 서 있는 요사채 앞마당에는 자그마

한 텃밭이 가꿔져 있고, 그곳에서 울력을 하던 정공

스님이고개를들어기자를맞는다.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요. 법당에 들러 부처님께

인사부터하고와요.”

벌써 한 줄기 땀이 얼굴을 타고 내리는 기자와 달

리 법당 앞 커다란 토란잎은 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싱싱한 모습으로 작은 그늘을 만들었다. 그늘 밑에

는잠자리한마리가더위를피해앉아있었다. 

먼지 묻은 법복을 툭툭 털고 요사채 마루에 걸터

앉은 정공 스님께“불사하신지 꽤 오래된 것 같다”

고여쭈었다. 

“부처님은 의왕(醫王)이에요. 의사가 병원이 크고

화려하다고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 부처

님도 그곳이 낡고 누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아프고

힘든 중생이 있다면 어디든 찾아와 병을 고쳐 주십

니다.”

마침 정공 스님을 모시는 시자스님 한 분이 음료

수를건넸다. 잠시목을축이고날씨얘기를꺼냈다. 

“이곳에도지난태풍때비가많이왔나요?”

“여름엔 비가 많이 오고 덥지요. 이 우주 법계 돌

아가는이치에요.”

“덥진않으세요?”

“더울겨를이있나요?”

시자스님에 따르면 정공 스님은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시간이거의없다고한다. 새벽에눈뜰때

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종일 울력을 하신

다는것이다. 

스님과의 대화 역시 울력을 위해 자리를 옮기는

스님을 따라 요사채 마루에서 텃밭으로, 텃밭에서

뒤란으로, 뒤란에서법당앞화단으로이어졌다. 

요사채앞마당에놓인평상을살피던스님은한쪽

이 기울어진 걸 발견하곤 기자를 재촉해 기어이 읍

내까지평상을고치러다녀와서야대화를이어갔다.

조용히 텃밭을 손질하던 스님은 잘 여문 오이 하

나를가리키며말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바로 빛을 먹는 것이에

요. 빛 속에는 우주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빛을

제대로먹고자란과일과야채를먹음으로써우리가

밝아지고깨달음도얻을수있는거예요.”

스님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맺는 인연(因

緣)의소중함을강조했다. 

“우리가 인연을 맺고 사는 모든 것은 실상을 드러

내기 위한 방편입니다. 나와 인연을 맺는 다른 사람

을 통해 나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만나면서스스로내면의진화를이루게되는

것이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 모

두가부처라는말하는이유가이때문입니다.”

올해로세수78세인정공스님은매일같이울력을

하느라 회색 승복엔 흙이 묻고 승복 바지를 동여맨

끈이 낡아도“신도들의 시줏돈 귀한 줄 알아야 한

다”며 새 승복 사는 것을 만류한다. 낡은 승복이 극

락사의조촐한법당과더없이잘어울려보였다.

“요즘 사람들은 법과 진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

라 돈에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욕심만큼

안 벌리니까 불안해하지요. 진실한 믿음만 있다면

돈은중요치않다는걸알게될것입니다.”

정공 스님은 극락사를 찾는 신도들에게‘옴마니

반메훔’수행을 권한다. 염불삼매를 경험하고 화두

를참구했던수행이력에비춰보면그까닭을짐작하

기쉽지않다. 

“늘 옴마니반메훔 육자 진언을 외면 우리 몸에 중

음신(中陰神)이 붙을 구석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염

불이건참선이건수행을해나가는데어려움이없어

집니다. 또한 옴마니반메훔은 우리의 실상과 근원을

일깨워주는진언입니다.”

극락사 곳곳에‘옴마니반메훔’이 새겨진 비석도

세웠다. 요사채와 법당 사이는 스무 발자국도 채 되

지 않는 짧은 길이지만 그곳을 오가는 동안에도 쉬

지 않고 진언을 외라는 뜻에서다. 잠시 잠깐도 몸을

쉬지 않고 수행의 끈을 놓지 않는 스님의 모습에서

한철 더위는 한낱 내 몸을 쉬게 하려는 핑계일 뿐임

을느끼게된다.

글=여수령기자∙사진=박재완기자

불기 2550년 8월 16일(음력 7월 23일) 수요일1100 buddhanews.com/category/beobseok.asp 제 591 호

정공 스님 (장수극락사극락선원조실)

더위 아랑곳 않고 몸 쉴 틈 없이 마루 텃밭 법당 앞 화단 등 돌아가며 종일 울력

철저한 검약생활은 주위에 귀감…“신도들 시줏돈 함부로 써서는 안돼”

“인연의소중함알아야합니다”

극락사 법당 앞에는 토란이 자그마한 그늘을 만들고 있

다(왼쪽 사진). 신도들이 늘 보고 진언을 외라는 뜻으로

세운‘옴마니반메훔’비.

소승이 그 동안 치우신의 기도를 통해 얻은
놀라운, 영험을 많은 중생들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 치우천황을 세상
에 공개하니 치우신의 영험을 직접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

치우천황 (붉은악마)? 현제 SBS 방송중인
연개소문이나 MBC 주몽에 나오는 전쟁의 신, 군
신으로서 그자체로 승리를 상징 합니다.
한국팀의 2002년 월드컵 첫경기인 폴란드와의 결
전이 있기전 치우신께 정성껐 제를 올려 치후천
황의 도술이 고강하여 한국팀을 돕고져 안개의 조
화를 부려 한국축구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한 것으
로 사료 됩니다.

절망속에 빠진 신도분이 땅과집이 매매가 되지않아 법당의 신장상을 친견
하고 놀라면서 스님 머리관이 붉은악마 치우천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연개소문에 나오는 치우천황 입니다. 스님
은 시절인연이 옴을 깨닫고 치우신의 신비한 영험을 얻고져 기도에 들어
갔습니다. 기도정진중 치우신이 꿈에 선몽 되면서 집과 땅이 매매가 되었
고 이후 많은 기도가성취되고 있읍니다. 스님은 치우신의 고강한 도술이
스님을 돕고 있는것을 깨닫고 절망속에 빠져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고
져 합니다.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을보고 굿을해도 되는일이없고 기
도영험을 못보신분
치우신을 친견하고 신비의 영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통받는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 하다 !!
신비와 영험의 치우천황(붉은악마) 영험도량 지장사 출현

◆ 위치 :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4번출구 하이마트앞 지장사
치치우우천천황황을을 멀멀리리서서 친친견견 못못하하시시는는분분들들을을 위위하하여여 지지장장사사 치치우우천천황황의의
기기를를 받받은은 족족자자와와 스스님님이이 치치우우신신께께 올올린린 기기도도비비법법이이 담담긴긴 책책자자를를 보보내내드드립립니니다다..
치치우우도도는는 소소원원성성취취 입입니니다다 소소장장 하하시시면면 큰큰 영영험험을을 보보실실것것입입니니다다..

◆ 족자크기 : (가로 50cm×세로×120cm)     ◆ 시주금 : 10만원
◆ 입금계좌 : 조흥은행 962-04-302262 
◆ 문의 : 02)930-6052 지장사
※입시생은 치우신께 꼭 합격 발원을 하십시오 치우천황은 그자체로 승리 입니다.

“이름 대사전”
아직도 이름을 짓고 계십니까?

작명을 하는 데는 우선,
● 수리가 좋은 획수로 구성되어야 하고,
● 상생의 원리를 따르고,
● 수리구성에 의한 수리오행과 삼원오행 및 원(元), 

형(亨), 이(利), 정(貞)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 작명에 쓰지 않는 글자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 한 글자가 두가지 음으로 소리나는 글자는 쓰지 않고, 
● 장남과 차남을 구분해야 하며,
● 오행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 정가 : 50,000원 ◆ 농협 121076-56-092613 (예금주:손선미)

※※지지금금 주주문문하하시시면면 55일일후후에에 도도착착합합니니다다

상기와 같은 기본을 완벽하게 적용하여 우리나라 약 320여개

의 성씨 별로 약 2000여개의 최고의 이름들을 선택해서 이름

풀이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름,
법명, 상호, 기타 이름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활

용할 수 있으니, 작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책만

있으면 최고의 작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효타암 전화 051)524-9406

우우주주 에에너너지지로로 건건강강을을 지지킨킨다다!! wwwwww..cchhgggg..ccoo..kkrr

氣氣주주입입법법
이재복 지음 2권 값 16,000원

우주에너지에 파동을 맞추면 누구나 氣를 방사할 수 있다.
생명에너지의 레벨을 높이면 몸이 더워지고 손에서는

전류처럼 자장이 흐르고 오라(Aura)가 증폭된다.

MBC - TV(통일전망대 방영)
2005년 11월 22일

척추디스크 자연치유법
가정에서 골반보정운동으로 골반, 척추 바로 잡는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전등
혈관계통질환 치료율 98.8% (호주,북한보고서)

북한의 조선중앙 TV는 2005년 11월 14일자

로「반지와 팔찌만 차면 기적처럼 혈액이 정

화되는 휴대용 혈액정화기」를 과학영화로

소개했다.

혈관계통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

다는 연구결과와 햇빛을 쪼여주면 사향

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다.

도서출판 건강한세상 ☎ 1544-2181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받으실때 택배비 3,000원 부담하시면 책2권(정가 16,000원)을 보내드립니다.


